
- 1 -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 : 1월 26일(목)

국내 중동 전문가 “‘이란 적’발언 해결, 

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”  
-민주당 ‘중동외교 긴급좌담회’에서 해법 제시

-발언 당사자 대통령이 전화통화 등 통해 오해 풀어야

-대통령 특사나 외교부 고위급 협상단 파견 등 노력 필요

-‘대통령 심기관리’보다 ‘국가 안위와 국익’에 더 집중해야  

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“아랍에미리트(UAE)의 적은 이란”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

내 중동외교전문가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전화통화 등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

양국 간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

민주당 <윤석열 정권 외교참사·거짓말 대책위원회(위원장 고민정)>와 강민정·김

민석·소병철·허영·홍기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‘길 잃은 중동외

교, 어디로 가야 하나’긴급 좌담회에서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(페르시아어 이란어

과)는 이란이 이번 사건을 한-이란 관계를 재검토하는 판단기준과 근거로 규정하

고 있어, 이에 동결된 이란 원유 대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같이 

지적했습니다. 

유 교수는 “이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발언 당사자

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,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란과의 오해를 

풀어야 한다”강조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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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(이슬람문화연구소장)도 “윤석열 정부가 화해·협력·평

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적대관계를 부추겨 외교문제를 일으켰

다”며 “고위급 대표 파견이 필요하다”고 제안했습니다. 

이 교수는 또 “미국과 협의하여 동결된 이란 원유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

드맵을 만들어야한다”면서 “외교부의 의견이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에 전달되지 

않는데, 그 매커니즘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”고 덧붙였습니다. 

2021년 1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피랍됐던 한국 유조선 석방

과정에 참여했던 한병도 의원은 최근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

고 핏대를 세워 오히려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, “세일즈 한다는 나라에서 중요

한 상대국인 이란을 홀대해도 되는지 곤혹스럽다”고 꼬집었습니다.

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“이번 일로 복잡한 국제관계 속, 적 아니면 친

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을 확인했다”며 "잘못된 인식으로 

중동외교를 이끌어간다면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”고 지적했

습니다.

좌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호중·김경협·김민석·김

홍걸·홍기원·허영·박성준·전용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. 

좌담회를 마련한 고민정 특위 위원장은 “좌담회를 통해 △ 이란은 한국의 우호국

이라는 메시지 △대통령 특사나 외교부 고위급 협상단 파견 △민간 채널을 동원한 

이란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”며 “대통령실과 국민

의힘은 ‘대통령의 심기관리’보다 ‘대한민국 안위와 국익’에 더 집중해야 한

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

고 위원장은 또“‘이란은 UAE의 적이 맞다’는 말을 강조할수록 한국 외교부가 

외교력을 발휘할 공간은 줄어들고,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

사태까지 벌어질 것”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끝>


